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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Case 1

나이 : 20대 초반

성별 : 여성

현재 알레르기 : 밤(날 것), 밀, 콩, 견

과류 (아몬드, 호두, 땅콩), 털 있는 과

일(키위, 복숭아)

과거 알레르기 : 조개

특이사항 : 위 내시경 할 때 견과류 알

레르기로 인해 주사를 모두 변경

필터링 서비스

마켓

레시피

일상의 어려움

- 서비스 사용 의사 있음

- 신라호텔, 강남역 스페니쉬

레스토랑

- 비싸더라도, 알레르기 보유자를 타게팅한 제품 선호.

- 알레르기 보유자를 대상으로 배려해줬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로 다가옴

- 2세를 낳는다면 이용할 의사 있음. 

- 현재는 안 들어간 레시피를 네이버

에서 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생

각 (실제로 해 본적은 없음)

- 카페에서 견과류 토핑 제외 요구

- 복숭아 먹으면 입안이 간지러움

- 복숭아 근처에서 재채기

- 생 밤 먹으면 인후부 부음

- 알레르기 표 확인하는 편

- 의심스러운 음식 사전 기피

- 고급 레스토랑 방문

- 뒷풀이를 간다면 얘기하고

먹지 않음 / 다른 걸 시킴 / 자리

를 피함



#Case 2

필터링 서비스 레시피

일상의 어려움

- 회식 때 오징어를 먹고 손에 알레르기가 올라왔음. 다른 사람이 오징어 메뉴를 먹자고

해서 먹게 되었음. 알레르기가 생기지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먹었으나 알레르기가 발현

함. 

- 빼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메뉴가 나오면 알아서 빼서 먹음. 갑각류 먹을 때 피부에

알레르기가 발생. 갑각류 뿐만 아니라 비린 음식을 먹을 때에도 알레르기 발생.

- 단체로 식사할 일이 있을 때, 다른 메뉴를 고르긴 하지만 그러한 선택권이 없을 때 알

아서 빼서 먹거나 그냥 먹는 편. 다른 메뉴 고를 수 없을 때의 경우 꽤나 있음. 이러한 경

우 음식을 먹고 약으로 가라앉히자 하는 생각으로 그냥 먹을 때도 있음.

- 사용 의사 있음

- 알레르기 정보를 제공하는 식당을

알지는 못함

- 사용 의사 있음

나이 : 50대 중반

성별 : 남성

현재 알레르기 : 갑각류, 조개, 새우, 

오징어, 게

특이사항 : 비린 음식이나 갑각류를

먹으면 온 몸 전체에 알레르기 반응. 

빨갛게 올라오고 피부에 물집이 생김.



#Case 3

필터링 서비스

일상의 어려움

- 친구와 식사 약속을 할 때 인터넷으로 알레르기 정보를 찾아보는 편.

- 블로그 후기 / 블로그 주인에게 댓글로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. 

- 알레르기 정보 제공 식당 : 수카라, 두부촌, 오리마을

현재 알레르기 : 유제품(우유 들어간

음식), 기름진 음식(곱창)

특이사항 : 외식할 때 홍조 현상/여드

름이 나타날 때가 있음. 밖에서 먹는

음식의 원재료를 알지 못해서 원인도

알 수 없음. 



#Case 4

현재 알레르기 : 새우

특이사항 : 해물라면에 있는 새우를

안 먹으면 국물 정도는 괜찮음. 대하

3~4마리를 먹으면 반응이 오는

정도임. 

필터링 서비스

피드백

일상의 어려움

- 직관적으로 메뉴를 선별하는 편. 

알레르기 정보를 제공받아야

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음. 

- 심해지면 사용하겠지만, 식당

가기 전에 확인할 것 같지는 않음. 

- 직관적으로 메뉴를 선별하는 편. 

알레르기 정보를 제공받아야 겠다는

생각은 하지 못했음. 

- 오이가 안 들어간 식당을 알려주면 사용할 것 같음

(단순히 알레르기가 아니라도, 맛을 싫어하는 사람도 이용 가능)

- 본인 선택 < 식당에서 조리해주었으면 함. 



#Case 5

나이 : 36개월

알레르기 : 밀가루, 우유, 계란, 

견과류

특이사항 : 6개월 때 분유를 먹고

얼굴 부음 + 홍조 + 호흡곤란

(아낙필라시스). 

현재는 소량 먹어도 괜찮음. 

마켓 레시피

일상의 어려움

- 분유로 인한 알레르기 이후 ‘매일유업 ha분유‘(우유 알레르기 보유자용) 사용.

- 두 돌까지 우유 대용 분유로 우유 대체, 이후는 두유

- 레시피의 재료가 일반적이지

않기에 구매할 곳을 찾기 어려움. 

때문에 마켓 이용 의사 있음. 

- 밥을 위한 레시피를 따로

찾아보지는 않음. 

간식은 ‘세이프 알레르기‘ 카페를

참고하는 편. 



#Case 6

알레르기 : 복숭아

특이사항 : 복숭아를 피부에

문지른 이후 알레르기 발생

필터링 서비스

마켓 피드백

일상의 어려움

- 복숭아가 들어갔을 것 같은 음식을

피해서 먹음. 

- 복숭아가 들어갔을 것 같은 음식을

피해서 먹음. 

- 하지만, 필터링 서비스가 있다면

사용할 의사가 있음. 

- 알레르기 보유자가 아니더라도 건

강에 관심이 있어서 사용할 듯. 

- 일반 제품보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이

함유되지 않은 식품 선호. 

- 알레르기가 심할 경우에는 눈에 실

핏줄이 터지고 피부 트러블이 있어

서 병원을 다녀와야 함. 병원비와 고

통으로 인해 고생하는 것보다 피하

는게 낫다고 생각. 

- ‘화해’와 같이 어플리케이션으로

음식의 화학물질을 표기하는

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음. 

(미국에서는 카라멜색소가 식품

금지성분)



#Case 7

나이 : 35개월

성별 : 남자

알레르기 : 난백(4단계), 난황

(2단계), 오보뮤(4단계)

특이사항 : 

캡 검사상으로 아낙필라시스가

올 수 있는 수치라고 들음. 

레시피

일상의 어려움

- 주변에서 먹여야 낫는다는 의견으로 인해 힘듦. 

- 아이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언사.

-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식당이 거의 없음. 

- 외식을 꺼리는 편. 

- 집에 계란이 없으니 반찬의 질이 떨어짐. 

- 레시피를 찾아보지는 않음. 계란 알레르기 한 가지이기에 조리시 큰 어려움이

없음.

- 베이킹은 비건 베이커리 이용

- 알레르기 카페는 차단이 너무 많음.

- 단일 알레르기는 볼 자료가 별로 없음. 

- 사용할 의사 매우 있음. 

- 지나친 소통은 신뢰성을 낮춤. 대화창 정보면 충분. 

- 신뢰성 있는 사람의 레시피 선호. 



#Case 8

나이 : 18개월

알레르기 : 밀, 유제품, 갑각류, 

견과류, 카놀라유, 포도씨유, 망고, 

딸기, 항생제

레시피

- 마늘 때문에 쌀부침가루 불가. 

- 밀이 들어가서 시판 간장 불가능. 

- 유명한 아기김 (해의자태)

- 멸치로 칼슘 대체

- 부족한 영양분은 영양제

- 영양제마다 성분이 틀려서 카페에서 확인. 하지만 신뢰성 낮음

- 라라스팜 면두부(두부만 쓰는 제조시설, 콩으로 만듦)

- 쌀간장, 쌀된장(유기농명가 현리)

- 아이허브 직구

- 글루텐프리 가루가 한국 글프리 없체에서만 판매. 비싸고 불안해서 아이허브 대리구매.

- 밀가루 대신 글루텐프리가루, 전분 누룽지가루

- 오징어로 어묵 제조



#Case 8
일상의 어려움

- 아이가 스스로 알레르기를 구분하지 못하므로 불안. 교사가 본다고 하더라도 아이들끼리

바꿔먹으니 유치원에 보내기 두려움. 집에서 보는 중. 육아휴직 중이기에 복직을 해야 하지만, 

불가능 해서 우울증이 생김. 

- 식당에 갈 때는 음식을 챙겨서 감. 

- 아이가 호기심이 많은 시기라서 혼내면서 먹여야 해서 힘듦. 

- 마트에서 떡을 구매 하려는데, 밀이 들었는지, 제조 시설에 밀이 있는지 모름. 

- 삼겹살 배달 집에 이것 저것 묻고 빼달라고 하고, 따로 해달라고 하니 이상한 취급을 받음. 

- 엄마도 우울증이 걸림

- 다른 사람도 많이들 그렇다고 함. 

- 애 안고, 간식 챙기고, 도시락 두 끼를 들고 다니면 몸이 무거움. 

- 주변에서 자꾸 먹어야 한다고 말해서 가족간의 불화.

나이 : 18개월

알레르기 : 밀, 유제품, 갑각류, 

견과류, 카놀라유, 포도씨유, 망고, 

딸기, 항생제



Conclusion

>>필터링

- 단일 알레르기 보유자 / 알레르기 반응이 심한 보유자는 현재 알레르기 정보에

대한 필요성 자각이 낮은 편임. 하지만, 서비스가 출시될 경우, 사용할 의사가

강함을 표현함. 

- 다양한 알레르기 보유자 / 알레르기 반응이 심한 보유자에게는 필수적인 서비

스임. 

>>마켓

- 기존 제품(알레르기 정보 라벨에 표시)와 알레르기 보유자를 타겟팅한 제품 중

후자에 선호도가 높음. 가격에도 불구하고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. 

>>레시피

- 기존 카페는 소위 ‘등업’ 과정을 거쳐야 해서 불편함.

- 신뢰성 있는 레시피가 있으면 사용 의사가 더 높다고 응답.


